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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가 꿈틀거리

기시작했다.매화와산수유가꽃망울을터뜨렸다.봄

에떠나는여정은활력넘친다.

오늘은장성수변길을걸으려고한다.장성호수변

길은광주에서30분거리에있고고속도로를통한접

근성이좋아광주시민은물론외지에서도많은사람

들이찾는다.

장성호제방에올라아래쪽을바라보니황룡강물

줄기가굽이굽이흘러가고,황룡강주변산자락에농

경지와 마을이 자리했다. 장성호 제방에서는 장성읍

내 건물들까지도 바라보인다. 제방위에서 바라본 장

성호는 언제나처럼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수는 산줄

기를따라길게이어지고,산줄기가호수의긴물길을

감싸고있다.호수뒤에서는백양사를품고있는백암

산이우뚝서있다.백암산과주변산줄기들은호수와

어울려수려한풍경을이뤘다.산과물이만나그려낸

거대한산수화한폭이다.

장성호는영산강지류인황룡강상류를막아서생

긴 인공호수다. 1976년 준공됐고, 총저수용량 8천970

만t, 유역면적 6.87㎢에 이른다. 거대한 양의 물을 저

장하기위해 38m높이로제방을쌓았고,제방길이만

620m에달한다.

이런 장성호 수변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이 있다. 장

성호수변길이다.

장성호 수변길은 제방 왼쪽의 ‘출렁길’과 오른쪽

‘숲속길’로이뤄져있다.좌측수변길인 ‘출렁길’은옐

로우출렁다리와 황금빛출렁다리를 지나게 되고, 우

측 수변길인 ‘숲속길’은 고즈넉한 호반숲길을 따라

고즈넉하게걸을수있는길이다.

장성호수변길을찾는사람들은대부분호수왼쪽

‘출렁길’을 걷는다. 항상 붐비는 출렁길에 비해 숲속

길은걷는사람이적고호숫가울창한숲길을걷게돼

있어호젓한맛이일품이다.

오늘 우리는 장성호 오른쪽 ‘숲속길’을 따라 걷기

로했다.제방오른쪽끝에있는수문을건너니 ‘장성

호수변길’안내도가서있다.

‘숲속길’은장성호수문건너에서본격적으로시작

된다.숲속길로접어들자산중턱으로통하는임도와

호반을따라걷는수변길이갈린다.숲속길은데크길

과흙길이번갈아가며이어진다.호수변울창한숲길

을따라걷는길이고즈넉하고포근하다.

호수와 산자락이 만나면서 이룬 경계가 곡선으로

이어진다. 건너편 출렁길에 놓여있는 옐로우출렁다

리가 손짓한다. 옐로우출렁다리는 21m 높이의 노란

색주탑을양쪽에세우고현수교형태로줄을매달아

154m길이로만들어졌다.

옐로우출렁다리 뒤로 높지 않은 야산이 부드럽게

자리했다.

숲에서는곧게자란소나무와참나무벚나무떼죽

나무같은활엽수가사이좋게공생한다.호수와접하

고있는나무들은물위로가지를뻗어물과친밀한관

계를형성한다.활엽수들은봄을맞아잎틔울준비를

마쳤다.호수위로나있는데크길을걸을때는물위를

걷고있는것같다.

수평을 이룬 호수는 붕긋붕긋 솟은 산봉우리들과

조화를이뤘다.호수의물길은장성댐이건설되기이

전에흐르던황룡강물길이확대된형태를띠고있다.

길을걷다보면호수를아름답게감상할수있는곳에

의자가 놓여있거나 전망쉼터가 있다. 더군다나 길은

장성호 제방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제외하고는 경사

가거의없어부담없이걷기에제격이다.반환점까지

갔다가되돌아와야해서끝까지가지않고자신의체

력에맞게발길을돌려도된다.

호수는산줄기를따라뻗어나왔다가골짜기안쪽

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를 반복한다. 깊은 곳은 500m

이상좁고길쭉한골짜기를따라호숫물이안쪽으로

들어가기도한다.이른봄이라호수물이차지않아호

반의 붉은 흙이 그대로 노출됐다. 붉은 흙과 푸른 호

수는묘한조화를이뤘다.뒤돌아보면장성호제방이

바라보이고 호수 위에는 서쪽하늘에서 내리쬔 햇빛

이반사돼윤슬이만들어졌다.

호숫가에데크로만들어진첫번째전망쉼터에도

착하니 ‘장성호 수변길’이라 쓰인 상징물과 앉아서

호수를감상할수있는의자들이놓여있다.

이곳쉼터에서는호수건너서쪽출렁길에놓인황

금빛출렁다리가손에잡힐듯가깝게바라보인다.황

금빛출렁다리는 장성호에 설치된 두 개의 출렁다리

중하나로길이는옐로우출렁다리와같은154m다.

백암산도더욱가까워졌다.푸른면을이룬호수와

수많은곡선을그으며만들어진호반의선들이우뚝

솟은백암산과어울려아름다운풍경화가됐다.

쉼터의자에앉아장성호와백암산이만들어준풍

경화를감상하는호사를누린다.숲길을걸을때는잡

다한생각을멈춘무념무상이되고,전망이트여주변

의아름다운풍경이다가올때는예술적감성에흠뻑

빠져든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는 포근하고 아늑하

다.바람이세게불어와도산줄기가감싸주고있어호

수는 잔잔하다. 장성호에는 조정경기장과 훈련장이

있다.뛰어난자연경관과사면이산으로둘러싸여바

람과파도가적어훈련장으로최적의조건을갖추고

있다.

호숫가숲속길을걷고있으니나무사이로밝은햇

살이 따스하게 스며든다. 기계음이나 인공적인 소리

라고는전혀들리지않는고요한숲속에서새들이감

미롭게 노래를 한다. 숲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바람소리와새소리가만나자연음악이된다.

호숫가물위에세워진두번째조망쉼터에도착했

다.첫번째조망쉼터와다른모양의포토존설치물이

호수를등지고앉아보라한다.

호수 건너편에서 황금빛출렁다리는 물론 출렁다

리를지나만나게되는수성마을이손짓한다.수성마

을을감싸고있는성미산이호수와마을의중심을잡

아주고있다.

울창한숲의안내를받으며다시길을걷는다.습한

물가에서잘자라는버드나무가있는곳에또하나의

쉼터가조성되어있다.우산을펼쳐놓은것처럼줄기

를뻗은버드나무아래에넓은데크를깔아많은사람

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되었다. 그늘진 곳이라

여름철에도시원하게쉴수있는공간이다.

쉼터에서 산자락을 돌아 ‘장성호 수변길-숲속길’

이끝나는마지막데크쉼터에도착한다.

데크전망쉼터에마련된의자에앉아호수를바라

보며망중한에빠진다.호수에만들어진윤슬이따스

하게다가온다.숲속길반환점에서호수와함께한가

로움을즐기다가오던길을따라제방으로되돌아간

다.울창한숲과잔잔한호수가배웅을해준다.

<장갑수븡야행작가>

장성호수변길-숲속길

호반숲따라내마음에 븮쉼표븯찍고,고즈넉한길을걷다

장성호는산줄기를따라길게이어지고,산줄기가호수의긴물길을감싸고있다.호수뒤에서는백양사를품고있는백암산이우뚝서있다.백암산과 주변산줄기들은호수와어울려수려한 풍경을이뤘다.산과 물이

만나그려낸거대한산수화한폭이다.

호숫가에데크로 만들어진첫번째전망쉼터. ‘장성호수변길’

이라 쓰인 상징물과 앉아서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의자들이

놓여있다.

21m 높이의노란색주탑을양쪽에세우고현수교 형태로 줄을매달아 154m 길이로 만들어

진옐로우출렁다리.

황금빛출렁다리는장성호에설치된두개의출렁다리중하나로 길이는옐로우출렁다리와

같은154m다.

항상붐비는출렁길에비해숲속길은걷는사람이 적고호숫가

울창한숲길을걷게되어있어호젓한맛이일품이다.

장성호는산줄기를따라뻗어나왔다가골짜기안쪽으로 깊숙

이들어가기를반복한다.깊은곳은500m이상좁고길쭉한골

짜기를따라호숫물이안쪽으로들어가기도한다.

호수에만들어진윤슬이따스하다.윤슬을바라보며망중한을즐기는것도장성호수변길-숲속길의매력이다.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수변을따라걷

는 길로, 제방 왼쪽의 ‘출렁길’과 오른쪽 ‘숲속길’로

이뤄져있다. 그중 우측 ‘숲속길’은 고즈넉한 호반 숲

길로조용히사색하며걷기좋은길이다.

※코스 : 장성호제1주차장→장성호제방→숲속길

입구→숲속길 쉼터→숲속길 마지막 쉼터(반환점)→

장성호제1주차장

※거리,소요시간: 11.8㎞, 3시간소요

※출발지내비게이션 주소 : 장성

호제1주차장(전남장성군장성읍용

강리164-1)

※여행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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